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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여학생들의 휴학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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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Femal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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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op-out experiences of female nursing students. Stop-out is defined as 
the withdrawal temporarily from enrollment at a university. Method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
dividual interviews from February 2013 to February 2014 (N=8) and analyzed with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once or twice, for 30minutes to 1hour per interview. Results: Five 
theme-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14 themes. The theme-clusters were 'Craving for self-directed life', 'Anxiety 
about leaving regular orbit', 'Responsibility for selection of the stop-out', 'Reinvention of self and nursing major', 
and 'Making of mental power'.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op-out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is study has positive aspects in craving for self-directed life and challenges to live a new life. Therefore research 
is needed on various angles in studying stop-out experience as well as balanc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
search methods. Also it is suggested that continuous managements should be given to the students during 
stop-ou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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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학업중단을 의미하는 중도탈락은 해마다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4년제 중도탈락 학생은 

약 10만 명에 이르고,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비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더 심각하다[1]. 학업중단의 증가는 직

업획득 및 사회경제적 보상의 지연, 편입으로 인한 추가비용

과 시간의 필요, 잠재적 졸업자의 상실, 학교 재정난 가중[2,3] 

등으로 개인, 학교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도탈락은 퇴학(drop-out), 휴학(stop-out) 및 전출(trans-

fer)을 포괄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4], 휴학도 중

도탈락의 한 형태로 분류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3,5]. 한편 

또 다른 연구[6]에서 휴학을 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서 한 학기 이상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퇴학이나 전출과 구별하였다. 

최근 들어 휴학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대학생

들의 39.3%가 휴학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휴학의 주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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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

험 그리고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등이 이유이며, 그 중에서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7,8]. 휴학의 다른 원인에는 전공적성, 학습태도, 대학생

활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 개인흥미요인, 대학시설만족도, 정

신건강 및 신체건강, 유능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사회

적 지지,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 간의 일치여부 등이 있었다

[2,5,9-12]. 선행연구[13]에서 휴학한 사유에 따라서 긍정적 휴

학과 부정적 휴학으로 구분하였는데, 긍정적 휴학은 어학연

수 및 해외여행, 편입학 및 재수 준비, 자격증 및 고시 준비, 

부정적 휴학은 경제적인 이유, 취업, 건강상 이유, 심리적 정

신적 이유, 학습부진 등으로 나눴다. 긍정적인 휴학과 같은 목

표가 뚜렷한 경우에는 휴학의 만족도가 높고 구직성과에도 긍

정적인 반면, 휴학의 이유가 분명치 않거나 경제적 또는 건강

상의 이유로 휴학을 한 경우에는 휴학의 만족도가 낮고 후회

하는 경향이 높고 구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5].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의 증가로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

과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의 성향, 적성, 비전, 사회적 

기여도, 자기실현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 가능성 또는 수

월성에 비중을 높게 두게 되면서 최근 간호학과에 대한 선호

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학생의 경우 자

신의 적성을 고려한 자발적인 학과 선택도 있지만 높은 취업

률로 주변인들에 의한 비자발적인 선택 또한 많은 편이다. 취

업난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졸업 후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를 입학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순간 자

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자기통제 실패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12,16]. 대학생에게 자기통제 능력은 대인관계 기술, 과

제 성취,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8].

최근 들어, 간호학과에 남학생이 증가했고 남학생의 경우

에는 병역이라는 자연스러운 휴학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에게

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에 휴학을 결심하고 결정내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휴학에 대한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학과적응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휴학은 신체적, 심

리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으로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19]. 따

라서 간호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학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학생과 관련된 휴학

정도, 휴학의 원인, 휴학 관련 경험 등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

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간호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12,20,21]. 국외의 경우 간호학생의 중도탈락의 원인을 입

학의 동기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과 학업성취의 

실패로 보았고[12,20],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학 

시 학생선발과정의 적절성과 교수들의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중도탈락 조기발견과 학생지원시스템을 강조하였다[12,21].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의 중도탈락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간주하여

[12], 간호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

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호학생의 휴학

에 대한 원인 및 예방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자는 휴학경험이 있는 복학생을 대상으로 휴학 전후

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서 인간의 생생한 경험에 의미를 밝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휴학에 따른 일련의 경험의 본질을 밝히고 경험하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휴학을 고려하는 간호학생의 상

담과 지도 및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휴학과 복학의 일련의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휴학과 복학의 일련의 경험을 이해하

고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내용을 이용한 것은 현상학적 연구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구조를 밝히는 귀납적이

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으로서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을 이해하

고 기술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상

학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laizzi [23]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J도 소재 1개 대학에 휴학 후 복학한 간

호학생들로, 휴학한 지 1년 이내이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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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 8명이었다. 참여자 모두 

여학생이고 5명은 3학년 임상 실습 나가기 전에 휴학을 했고, 

3명은 3학년 과정 중에 휴학을 하였다. 휴학은 처음부터 1년 

정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참여자의 경험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의미에 민

감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질

적 연구방법론과 철학을 이수하였으며, 학회지에 질적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국제 질적 학회와 국내 질적 연

구회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및 자료분석방법을 습득하

였다. 또한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휴학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지 반추해 보았다.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본 대학 부속병원이 G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IRB No. 2012-11)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

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면담내용은 연구목

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

제라도 탈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녹음된다는 것을 설명

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연

구자가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부호로 

언급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2월부터 임의표집방법

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2014년 2월까지였다. 첫 만남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나눠주어 다음번 만날 때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휴학결심 직전(7문항), 휴학동안(4문항), 복학(4문항), 기타

(3문항)로 구성되었다. 질문은 “당신의 휴학경험은 무엇입니

까?”이며 구체적인 질문은 휴학결심 직전에는 ‘언제 휴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혹 무슨 사건이나 계기

가 있었는지’, ‘휴학을 하는데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휴학과 관련하여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주저가 되었는지’, 

‘휴학을 결심했을 때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었는지’, ‘그때 어

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휴학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는 무엇이었는지’이었다. 다음으로 휴학동안과 관련된 질문은 

‘휴학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가’, ‘휴학 동

안 어떤 심정이었는가’, ‘휴학 동안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났는가’, ‘그들을 만나고 나면 어떤 생각

이나 감정이 들었는가’, 복학 관련 질문은 ‘복학 계기는 무엇

인가’, ‘복학 결심은 언제 하였는가’, ‘복학을 하는데 누가 가

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복학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가’, 

기타 관련 질문은 ‘휴학으로 인한 단점은 무엇인가’, ‘휴학으

로 인한 장점은 무엇인가’, ‘휴학을 결심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이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면담은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2개의 녹음기에 녹음되었다. 보통 면

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정도였고 참여자 1

명당 면담 1~2회가 수행되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1명당 A4용지 5~14

장으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녹음 자료와 비교하

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필사된 내

용을 보면서 의미 있는 문장은 대상자-페이지-의미문장(예, 

1-2-3) 순으로 번호를 배정하였다. 모든 녹취와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 ‘휴학경험’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연구 종료 

후 폐기처분 할 것이다. 

6. 자료분석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

히는데 초점을 둔 Colaizzi [22]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근거

로 다음의 7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녹

음한 모든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듣고 필사하여 그것을 반복적

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 느낌을 공유

하고자 노력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는 것으로

써, 총 192개의 진술이 선택되었다. 이를 통해 3단계에서는 2

단계의 문장과 구절로부터 43개의 의미단위 문장을 형성하여 

하위주제(sub-theme)로 분류하였고 그 안에서 의미의 맥락

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

제(theme)와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분류하여 조직

하였으며, 이를 통해 17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

하였다. 5단계에서는 하위주제, 주제, 주제모음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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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기술하면서 경험의 전체적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

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조사된 현상의 근본적 구조를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기술하면서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7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봄으로써 타당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자료가 ‘포화될 수준

까지’ 분석을 계속하여 새롭게 나온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주

로 재확인된 내용을 통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확인은 Guba와 Lincoln 

[23]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

였다.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

해 휴학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각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

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주제모음, 주제 그리고 하위주제에 대

해서 참여자 6인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면담을 통해서 휴학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휴학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하

였다. 연구의 적용성(applicability)을 위해 휴학경험에 대한 

참여자간의 개별 인식 차이 및 맥락상의 차이를 간과하기 쉬

우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 개개인의 독특한 배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

는 진술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주제의 본질적 구조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참

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휴학경험은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간호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인의 휴학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험을 A4용지 한 장 정도 보내왔고 휴학을 하지 않았

다면 계속 방황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관성(consis-

tency)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

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

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배우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명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에 

본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감수를 받았다. 감수를 통해 주제묶

음과 주제에서 중복되는 표현상의 문제, 신뢰도와 타당도 확

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본 연구의 함의, 주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

들 간에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 대한 토

의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하여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휴학 촉발 원인으로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업 스

트레스와 대인관계가 많았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

제와 건강상의 문제였다. 휴학에 대한 갈등은 저학년의 경우

에는 1학년 여름방학과 2학년 초에 시작되었고 최종 결정은 3

학년 실습 나가기 전 2학년 겨울방학에 많았다. 고학년의 경우

에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 다음 방학에 있었다. 휴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직 ‧ 간접적으로 가족과 친구 등이 영

향을 미쳤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였고, 휴학을 한 것에 대

한 후회는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휴학과 복학에 대한 일련의 경험을 분석한 결

과 하위주제 43개, 주제 14개, 주제모음 5개가 도출되었으며

(Table 1), 주제모음으로는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 ‘정규궤

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 ‘휴학선택에 대한 책임감’,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 ‘심력(心力)이 생김’으로 확인되었다. 

1.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

참여자들은 입학 초기에는 학교와 학과의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점차적으로 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깊

게 생각하게 된다. 휴학결심은 충분히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회의감과 자기계발서를 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작용한 결과였다. 참여자들은 전공,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

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였다. 

1) 선택에 대한 재숙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고 진지하

게 생각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취업과 주변의 권

유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자

신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대학교 원서 쓸 때 제가 원해서 쓴 게 아니라서 간호학과

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었고 그러다보니 1학년 때부

터 oo랑 휴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간호학과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휴학을 할지 갈등하고 

있었어요(1-1-1). 제가 그냥 아 좀 취업을 위해 우선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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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Tailored Drug Side Effect Management Program using Video

Sessions Topics (goal) Contents Methods

1 Orientation of the program ․ Program guidance
․ Introducing the goals, progress, sessional contents, 

general processing, and making rules of the group
․ Pretest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Explanation
․ Pretest 
․ Questionnaires

2 Understanding the 
antipsychotic drugs 
(promotion of medication 
adherence)

․ How does drugs medicate?
․ Understanding the advantage, importance, 

information of drugs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Audio-visual education
․ Explanation 
․ Presentation

3 Right self-medication and 
evaluation method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Explaining the method of right self-medication, 
evaluation of physical response, reason of the 
medication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Audio-visual education
․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4 Understanding the side 
effects of antipsychotics,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promotion of 
medication attitude)

․ Explaining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 Expressing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each other
․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Audio-visual education
․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5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side effect of 
antipsychotics (1)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Explaining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dry mouth, 
constipation, sedation)

․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Audio-visual education
․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6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side effect of 
antipsychotics (2)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Explaining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extrapyramidal 
symptoms)

․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Audio-visual education
․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7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side effect of 
antipsychotics (3) 
(promotion of 
self-management ability)

․ Explaining management and practice about th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dyspepsia, dizziness, 
weight gain)

․ Planning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Audio-visual education
․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8 Counselling of drug and 
finishing ceremony 
(promotion & planing of 
self-management ability, 
medication attitude, 
medication adherence)

․ Recognizing the side effect of drugs
․ Planning of the effective management, positive 

attitude and compliance about medication and 
applying and encouraging 

․ Post-test
․ Sharing each other's feeling
․ Finishing ceremony

․ Counselling
․ Evaluation 
․ Questionnaires

이 딱히 없으니까 선택하자 해서 온 길이거든요(2-1-9). 

2)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자

각하고 삶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이 정체성을 찾고 자신

의 삶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였다. 

자기계발서에서 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원

하는 길을 확실하게 찾아라, 그런 거 읽으면서 아 그래 내

가 좀 시간을 갖고 잠깐 멈췄다 가는 시간을 가져야 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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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어요(2-1-8). 처음부터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지를 모르고 그냥 학교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것처

럼 다녔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내 의지와 무관하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떠보니 스무 살이 되어

있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나도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묻어두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4-2-5).

2. 정규궤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

참여자들은 간호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이 좋지 않거나 대인관계가 소원해지면 휴학을 

심리적 도피처로 생각하였다. 심리적 불안은 휴학을 결심하는 

과정과 휴학동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휴학을 결심하기 

전에는 전공과 친구관계의 부적응, 그리고 휴학으로 친구들보

다 사회생활이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 그리고 휴학

동안에도 학교적응에 실패한 문제아라는 주변인의 시선이 불

안감을 초래하였다. 

1) 전공에 대한 과부하

전공 선택에 대한 회의감과 흥미상실 상태에서 학업 량의 과

중과 성적 또한 떨어지면서 전공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다. 

어떤 걸 제가 확실히 원하는지 모르고 솔직히 또 공부

가 쉬우면 그냥 했을 텐데 어렵다 보니까 아 왜 해야 되지 

하고,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 가치를 못 느꼈어요(2-1-3). 

4학년 때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들 텐데, 제가 못 버티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5-1-4).

2) 힘겨운 친구관계

학과생활을 버티게 했던 주요한 요인으로 친구 또는 선후배 

간의 친밀감인데, 이러한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소원해지면 

심리적인 불편감이 증가하면서 휴학으로 도피하고자 하였다. 

근데 학교에 와서 친구관계에 좀 적응을 잘못했던 것

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다르고, 두루두

루 친한 게 아니고, 다 무리가 형성되어있고. 이런 게 좀

(중략). 아무래도 휴학을 결정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3-1-6). 학과 생활하는데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제 

애들이랑 좀 더 서운한 게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 때문에 참고 무시해오다가 확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8-1-2).

3) 불확실한 미래

휴학을 결심했지만 휴학이 반드시 좋을 결과를 가져다줄 것

이라는 보장도 없고 휴학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생활과 사

회생활이 늦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다. 

아무래도 친구랑 같이 올라가는 게 좋고, 제가 휴학을 

마음먹었을 때 친척언니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대학교를 다시 다니다보니 친구들

에 비해 사회생활, 결혼 등 모든 것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그 때 들었어요(1-2-4). 1년 쉬면 나중에 더 힘들 수도 있

을 거라고. 1년 뒤가 더 나아질까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나를 가장 많이 주저하게 했어요(5-2-5).

4) 주변의 불편한 시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휴학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휴학

동안 계획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휴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하였다. 

또한 휴학은 학교적응에 실패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주변

인들의 편견으로 참여자들을 문제아 취급을 받기도 하였다. 

제가 휴학하니까 마치 집안의 문제아처럼 인식이 된 

거 같아요. 엄마가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휴학했다고 

말하고, 명절에도 친척들이 ‘oo야, 괜찮니?’하고 하면서 

전 정말 행복한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큰 잘

못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었어요(1-2-5).

3. 휴학 선택에 대한 책임감

휴학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반대와 걱정에도 불구하

고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휴학에 대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휴학기간 동안 자신의 선

택이 옳았다는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 휴학 선택에 대한 부담

휴학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녀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상 휴학을 했지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

막하였고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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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걱정하셨는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큰 것 같아

요. 그 시간들을 제가 이제 다 조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2-6-5).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도 없었고, 저 스스로 결정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휴학한 시간동안에 계획한 것을 다 알차게 할 수 있

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3-2-6). 

2) 휴학의 정당성 찾기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휴학이 올바른 선택이었

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결과를 도출하고자 휴학동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였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나름 가치를 

부여하여 휴학의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당차게 휴학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 하지만 쟤네가 저걸 할 동안 나도 나한

테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를…… 

(3-2-8). 해외봉사를 나가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해외봉

사를 지원했는데 어렵더라고요, 해외봉사도 요즘 하나의 

스펙이 되다 보니깐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 되

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봉사를 계속 다녔어요

(8-4-1).

4.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 

휴학동안 다른 학과의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학생활에 대

한 부러움과 상대적으로 취업걱정 없는 간호학과에 대해서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간호학과에 대한 긍

정적 평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간호사로서의 적성을 발견하

였고, 졸업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 임상 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 학생신분에 대한 그리움

간호학생들은 휴학동안 대부분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그곳에서 타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하는 리

포트에 대한 이야기, 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서로 나누는 대

화를 들으면서 대학생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생겼다. 

같이 알바 하는 사람들이 학생이라서 리포트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부러운데 취업걱정 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

고, 내가 너무 여유부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제가 리

포트 하는 걸 좋아해서 리포트 하는 게 부러웠어요. 그냥 

리포트 하는 것 자체가 학생다워서 좋아요(1-5-3). 이제

까지 제가 몰랐던 일들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

는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있었던 일들 말하고 그런데 모르

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거리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6-4-6).

2)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참여자들은 다양한 대학과 전공자들을 만나면서 그들도 치

열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스트레스가 많아 상

대적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적은 간호학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공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

회를 가졌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면 주변의 아픈 사람을 도와 

줄 수도 있고 진로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간호학

과에 대한 매력발견과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친구들이 간호학과니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

나 하는데 제가 사실 일 학년 때도 공부를 별로 안하고 그

래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 평소에 주위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의료

지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간호공부에 대해서 매력

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2-5-7). 다른 다양한 경험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취업준비 하는걸 보니깐 되게 치열

하게 살더라고요(8-7-2).

3) 간호사로서 적성 발견

참여자들은 휴학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성향 또는 행동이 간호사로서 적합한 이유들을 찾고 

간호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자 노력하

였다.

알바하면서 사람 대하는 게 좋으니까 간호사 해도 괜

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1-6-1). 휴학동안 알바를 

하면서 저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더 어떤 게 맞는지 더 알

아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간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공부를 시작해보

자고 생각을 했어요(2-5-6).

5. 심력(心力)이 생김

휴학 후 복학을 결정하면서 참여자들은 비자발적인 학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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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학과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나 후배들과 함

께 다녀야 한다는 부담, 복학생에 대해서 부적응 학생처럼 취

급하는 분위기의 적응, 휴학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

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은 모두 하나의 도전이었

다. 그럼에도 휴학은 삶의 의미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을 주었다.

1) 전공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휴학 전에는 전공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매력도 못 느낀 상태

라면, 복학은 휴학을 통해 학과에 대한 재평가와 자신의 적성

을 발견하면서 자발적으로 전공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 

간호학은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휴학하면서 충분히 알바

하고 놀면서 행복하게 보내서 지금은 놀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덜 들어요. 간호학과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는 점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줘요(1-7-4). 

학과생활이 힘들다고 징징댔었는데, 제가 학과에 수업이 

많고 또 시간을 쏟는 만큼 다른 학과의 친구들은 학과 이

외에 것들에 신경 쓸 부분이 많더라고요. 취업이 힘드니

까. ‘똑같이 힘든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8-7-1).

2)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김 

참여자들은 휴학으로 인해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과 더불어 

전공에 대한 부담이 컸다. 간호학과의 경우 휴학을 하는 학생

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휴학생에 대한 편견과 학번 동

기가 아닌 후배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1년 정도 학

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휴학동

안과 복학초기에 컸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 당당하

게 버티고 견딜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이미 형성된 새로운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잘 할 수 있

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동생들이라 다가

가기도 쉽고, 이제 친구들은 위에 학년에 있으니까 어떻

게 하나 지켜보기도 하니까 훨씬 여유도 생기고.. 수월한 

것 같아요(6-1-6). 처음엔 뒤처졌다는 생각, 혼자 있고 그

런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이었고(중략)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3-4-4). 

3) 삶에 자신감 생김 

참여자들은 휴학의 결정과 과정은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잠

깐 쉬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

하였다. 또한 휴학이라는 일련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성

장하였고 앞으로 어려움에 대해서도 힘이 생겼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불평만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불평은 안하거든요. 휴학 이후로 내

가 더 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4-6-5).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었

던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 1년 늦게 시작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자기가 많

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나를 변화 시킬 수 있다면 좋은 기회

인 것 같아요(5-5-6).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의 휴학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본질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휴

학촉진 원인은 건강 또는 가정에서의 문제, 간호학과의 분위

기, 성적 및 친구관계의 문제이지만 더 근원적인 휴학 이유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

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휴학을 생각하는 정도는 달랐는데, 비자발적인 학과선

택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간호학과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적

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게다가 저학년에서 배우

는 자기정체와 성찰을 촉구하는 교양과목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 휴학은 임상실

습 전 2학년 때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주변인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휴학을 했지만 막상 자신의 계획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면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선택

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휴학동안 아르바이트, 여행, 학원, 해외봉사 등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대학생들과도 접촉하게 되고, 그들도 

취업걱정 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 새로운 시각으로 간호학과를 평가하게 되고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복학은 비자발적이고 확

신 없는 입학 시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자신이 자발적인 선택

이자 부딪혀 볼만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휴학은 자신의 적성

과 학과에 대한 재발견,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기회

가 되었다고 의미부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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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최근 들어 국내에서 간호학생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

호학생의 휴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

는 간호학생에게 휴학은 어떤 경험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

고 간호학생을 이해하고 지도와 상담에 활용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참여자의 휴학 시기는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

에는 4학기 전에 이루어졌고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의 경

우에는 문제 발생 다음 학기에 이루어졌다. 선행연구[24]에서

는 진로 준비를 위한 휴학은 7학기에, 경제적 사유로 인한 휴

학은 3학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학은 5학기째에 가장 

빈번했다. 반면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저학년에서 

휴학이 많았는데, 이는 외국의 간호학교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25].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휴학결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휴학에 대한 경험으로 5개의 주제묶음인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 ‘정규궤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 ‘휴학선택

에 대한 책임감’,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 ‘심력이 생김’

으로 확인되었다.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의 

휴학경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Van Manen의 연구방법

으로 일반 여대생의 휴학경험을 연구 한 결과[19], ‘나를 짓누

르는 현실의 무게’,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다’, ‘흘려보낸 금쪽같은 시간’ 등 9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는 선택에 대한 재숙고와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싶음이며, 이는 선행연구[19]에서 

제시한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내 안의 이방인’, 그리고 ‘흘려보낸 금쪽같은 시간’과 일맥상

통한다. 자기 주도적 삶의 갈구란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자하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호학생들의 입학동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

는데, 어릴 때 아팠거나 주변의 아픈 사람을 간호한 경험 또는 

이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선택

한 경우와 취업 관련하여 주변사람들의 권유 또는 성적과 취

업을 목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비자

발적인 선택이라고 보았다. 자기진로를 위한 자기결정력부족

과 결정을 위한 중요 인적 자원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와 같

이 비자발적인 선택이 중도탈락의 원인이 된다[26]. 국외의 경

우 간호학생의 입학동기와 목적은 중도탈락의 중요한 예측요

인으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부터 적절하

게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20,21]. 자신이 선택한 

과가 아니라는 생각은 주체적은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항상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개인흥미와 학업만족도가 떨어지면

서 휴학으로 도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흥미와 학

업만족이 학업중단의 원인이라는 선행연구들[5,10]의 결과와

도 일치하였으나, 진로의 불투명성이 학업중단의 이유라는 

Kang [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휴학사

유는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 학업성적 저조 등으로 부정적 휴

학사유로 분류된다[13]. 그러나 간호학생의 휴학은 학업과 대

인관계, 건강상의 문제 등이 휴학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더 근원적인 본질에는 좀 더 자신답게 살고 싶다는 실존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있기에 단순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휴학은 자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갈구이며 그러

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

라서 휴학을 개인의 결핍과 나약함을 반영한 개인적 실패로만 

간주해서는[11]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규궤도 이탈에 대한 불안감은 전공에 대한 과

부하, 힘겨운 친구관계, 불확실한 미래, 주변의 불편한 시선 

등으로 선행연구[19]에서 제시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다’ ‘내 

안의 이방인’,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어느 순간 달라져 버

린 나’와 일맥상통한다. 학교부적응과 사회적 낙오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을 갖는다. 실제 휴학생들은 졸업이 늦어진다는 

부담감,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 학업 외로 시간을 낭비한

다는 불안감,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조급함 등의 스

트레스를 경험하였다[8]. 그 외에도 휴학결정 전후로 하여 불

규칙한 생활과 불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불면증, 수면부족, 

변비, 소화불량, 위출혈, 체중감소, 두통 등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갈등과 위축 등 부정적 변화를 보였다[19, 26]. 가족들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휴학이기에 심리적 ‧ 정신적으

로 힘들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빈약하다. 따라

서 휴학을 한 경우에도 교수는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함으로서 

지지원이 되어 줄 필요가 있겠다. 교수와 수업이외의 비공식

적 관계형성은 휴학 예방[21,27]할 뿐만 아니라 복학 후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휴학선택에 대한 책임감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

한 휴학이기에 자신의 선택에 부담을 느끼면서 휴학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이는 선행연구들[15,19]에서 

제시한 ‘새로이 느끼는 삶의 기쁨’,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

아갈 방향을 정립하게 해준 소중한 기간’과 유사하다. 휴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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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경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휴학에 대한 정당화와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대학생의 약 30%가 삶의 의미추구가 좌절되어 실존적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어 삶에 대한 의미발견과 의미추구는 교

육학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28]. 따라서 휴학선택

에 대한 의미부여는 경험의 진실여부보다 중요하며 자기 주도

적 삶을 살도록 하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과 전공에 대한 재발견으로, 학생신분에 대한 

그리움, 취업 걱정 없는 학과에 긍정적 평가 그리고 간호사로

서의 자신의 적성발견이 있었다. 휴학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점점 자신의 비전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15,19]. 반면 중도탈락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준비하는 

것으로[26], 휴학과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간호학과가 취

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다른 대학생들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치열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간호학과를 재평가하였다.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간호사로서 자신의 적성, 강점을 찾고

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택상황, 기대나 수준, 심리적 

의미 등을 변화시킴으로 자기통제감을 가지고[29,30] 간호학

과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심력(心力)이 생김은 전공에 대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복학에 따른 새로운 관계와 수업에 대한 부담과 도

전이 있지만 버틸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러한 심력은 입학 시의 수동적 ‧ 비자발적인 태도와는 다른 능

동적 ‧ 선택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19]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실제 휴학동안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

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휴학이었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휴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평가를 하였다. 이는 휴학동안 어떤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보다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였고 선택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간호학생의 휴학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과 적성의 문제

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찾을 만큼 충분한 고민과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휴학의 본질은 자기 자

기정체성의 갈구인 것이다. 이제 휴학은 학교부적응이라는 기

존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실존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는 새로운 

조망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휴학 후 복학을 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방대 간호학과의 휴학 후 복학한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타 지역과 전문대학까지 확대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휴학동안 심리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교

수는 휴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상담 및 관리할 것을 제언

한다. 

셋째, 교수들은 학생들의 휴학이 학교부적응의 결과라는 

편견보다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자 하

는 바람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줄 것을 제언한다. 그리

고 휴학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재학 중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수가 휴학을 고려

중인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고민해결에 대해 함

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간호학생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호학생의 휴학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체계적인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다섯째, 간호학생의 휴학경험이 차후 구직성과와 직업유지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휴학은 전공 선택에 대한 재숙고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자기주도적 삶에 

대한 갈구가 컸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부담과 힘겨운 친구관

계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고 휴학 후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주변에서의 문제아 취급 등으로 불안감

을 경험하였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휴학이기에 

휴학의 정당성과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복

학에 따른 새로운 도전들이 있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버틸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휴학과 복학의 일

련의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휴학과 복학의 일련의 과정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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